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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입자 살균 메커니즘 규명
KAIST,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로 연구 … 나노물질 독성평가 활용

살균물질로 널리 사용되는 은나노 입자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상병인 박사와 고려대 생명과학부 구만복 교수팀은 손상 원인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하는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를 만들어 은나노 입자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5월1일 발표했다.

나노분야의 국제학술지 Small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사용이 늘고 있는 각종 나노물질

의 독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 산화에 의한 손상과 DNA, 세포막, 단백질, 성장저해 등 세포에 손상

이 발생했을 때 손상 원인에 따라 다른 빛(형광)을 내도록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재조합 박테리아에 1ppm 이

하의 은나노 액을 살포한 뒤 발생하는 빛을 분석해 은나노 입자의 살균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연구결과 은나노 입자의 살균 효과는 은나노 입자가 만들어낸 은이온(Ag+)과 초과산화물 생성이 주 원인으

로 은이온과 은나노 입자 자체가 박테리아의 세포벽과 세포막에 손상을 일으킨 다음 세포로 침투해 박테리아

를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나노 입자는 최근 세탁기와 냉장고, 화장품, 유아용 장난감, 의료기기 등에 살균물질로 널리 쓰이고 있으

나 일부에서 세포단위에서의 위해성이 보고되는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

다.

발광 박테리아를 이용한 은나노 물질의 살균 메커니즘 규명 기술은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는 물론 환경호르

몬 등 자연계에 미량이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환경 독성 원인을 밝히고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상병인 박사는 “나노물질의 독성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제조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며 “나노물질 독성 모니터링 시스템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나노물질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노

물질 독성 평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1>


